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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제 영남출신 관인들의 계안(契案), 필사본

내제(內題)는「제영남동도회제명권(題嶺南同道會題名卷)」으로 서울에서 벼슬하는 영남인들이 
친목을 다지고자 만든 제명록이다. 1601년(선조 34) 추7월에 장악원(掌樂院) 새 청사에 26인이 
모여 이 제명록을 만든다고 하였다. 이때 좌장이 되는 서천(西川) 정곤수(鄭琨壽)는 병으로 참석
하지 못하였으나 나이순으로 제명하여 그를 맨 앞에 기록하니 상애지정(相愛之情)을 다진다고 
하였다. 그 이듬해인 임인년 맹추(孟秋)에 오봉(五峯) 이호민(李好閔)이 쓴다고 하였다.

예조정랑 지제교 신지제(申之悌), 승문원 저작 이민성(李民宬),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이
민환(李民寏) ,정곤수를 포함하여 제명록에 등재된 27인은 다음과 같다.

보국숭록대부 정곤수、성균관사 이호민、호조참판 진양군(晉陽君) 강신(姜紳)、충좌위 부호군 
강연(姜綖)、군자감 정 윤엽(尹曄)、훈련원 첨정 박응립(朴應立)、예조정랑 지제교 신지제(申之
悌)、익위사 익위 강담(姜紞)、울산도호부 판관 김택용(金澤龍)、사헌부 감찰 권경호(權景虎)、
성현도 찰방 유중용(柳仲龍)、 중림도 찰방 전우(全雨)、전 황간현감 오극성(吳克成)、전 청산
현감 이홍발(李弘發)、창녕현감 박광선(朴光先)、전 장기현감 권세인(權世仁)、사재감 주부 권
순(權淳)、용양위 부사과 김혜(金憲)、선공감 직장 노도형(盧道亨)、승문원 저작 이민성(李民宬
)、교서관 저작 권제(權濟)、선공감 봉사 신경익(申景翼)、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이민
환(李民寏)、광흥창 부봉사 조정(趙靖)、제용감 참봉 조우인(曺友仁)、승문원 부정자 남복규(南
復圭) 등이다.

지역별로는 상주가 8인으로 가장 많고、함창(咸昌) 4인、군위(軍威) 3인、영해(寧海)·단성 각 2
인、의성·성주(星州)·예안(禮安)·거창(巨昌)·초계(草溪)·금산(金山)·고령(高靈)·안동이 각 1인이
었다.














